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019년 제27권 제1호   115

Ⅰ. 서 론

치매의 주증상인 기억력 손상은 초기 치매 단계에서 

집중력(attention),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과 

관련 있으며 사건이나 개인적 경험에 대한 기억인 삽화

기억(episodic memory)의 손상이 현저하다(Amieva 

et al., 2004; Clare & Woods, 2004). 치매가 점차 진

행됨에 따라 정보의 의미에 대한 의미기억(semantic 

memory)과 행위나 기술, 조작에 관한 절차기억

(procedural memory)이 저하되는 순서로 진행되게 된

다. 이러한 치매의 진행과정 중 의미기억의 손상은 물체 

또는 사람의 이름을 적절히 부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명

칭 실어증(anomia)으로 나타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

신감 및 기억 효능감(memory self-efficacy)저하와 소

외, 고립을 가져온다(Clare, Wilson, Breen, & Hodges, 

1999; McDougall, 2009; Perry & Hodg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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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얼굴-이름 연상학습을 통해 오차배제훈련이 경도 치매노인의 얼굴-이름기억과 기억 

효능감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연구 대상은 3명의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이었고, 연구 설계는 개별사례 실험 연구(single subject 

experimental research design)중 ABA’ 설계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얼굴-이름 연상 학습에 시간차회상

훈련(Spaced Retrieval; SR)을 병행한 오차배제훈련(Errorless Learning; EL)이었다. 종속변수는 얼굴-이

름 회상성공률과 실생활에서 얼굴-이름 기억 수준, 한국판 기억평가검사(Korean version of Memory 

Assessment Scale; K-MAS)의 얼굴즉각 기억과 얼굴지연 기억, 기억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결과 : 오차배제훈련 후 모든 대상자의 얼굴-이름 회상성공률과 실생활에서 얼굴-이름 기억 수준, 얼굴지연 

기억, 기억 효능감이 향상되었다. 재기초선 종료 4주 후 치료유지 효과를 측정한 결과 모든 대상자의 향상된 

얼굴-이름 회상성공률과 실생활에서 얼굴-이름 기억 수준, 기억 효능감은 유지되었다. 

결론 : 본 연구결과를 기반하여 오차배제훈련이 경도 치매 노인의 얼굴-이름기억과 기억 효능감에 효과적

인 중재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기억 효능감, 얼굴-이름기억, 얼굴-이름 연상학습, 오차배제훈련,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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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억력 결함은 치매노인의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치

고 활동에서의 위축과 불안, 우울을 야기한다(Hynninen, 

Breitve, Rongve, Aarsland, & Nordhus, 2012).

기억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인 기억신념(memory 

belief)은 기억에 대한 자신의 능력 수준에 대한 생각으로 

정의된다(Hertzog & Hultsch, 2000). 기억수행의 향상

을 위해서는 기억하고자 하는 동기 및 전략과 함께 기억신

념이 필요하며 기억 효능감이 기억신념에 포함된다고 보

고된다(Berry & West, 1993; Lachman, 1991). 기억 

효능감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처리를 위한 조직화 및 수행

여부에 대한 개인적 판단 정도를 의미하며 기억 효능감이 

높을수록 기억하고자 하는 대처 노력의 지속기간이 길고 

노력의 정도가 크게 된다(Bandura, 1977; Berry & 

West, 1993). 

치매 노인의 기억력 향상을 위한 중재전략은 인지재활

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영역으로 다양한 중재기법 중 

시간차회상(Spaced Retrieval; SR)을 병행한 오차배제

(Errorless Learning; EL) 훈련이 가장 효과적으로 알

려져 있다(Acevedo & Loewenstein, 2007; Bier et 

al., 2008; Grandmaison & Simard, 2003; Hertzog & 

Hultsch, 2000). 시간차회상훈련은 정확한 정보의 반복

을 통해 체계적으로 회상간 지연시간을 점차 증가시키며 

훈련 중 오차가 발생하였어도 즉각적으로 교정하여 정확

한 정보를 반복하게 됨으로써 회상과정을 돕게 된다

(Bier, Vanier, & Meulemans, 2002). 오차배제훈련은 

학습하는 동안 오차발생을 최소화하여 정확한 정보의 학

습과 암호화 과정을 도우며, 인지적 손상이 있는 자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Metzler-Baddeley & Snowden, 

2005). 

오차배제훈련과 시간차회상을 실시한 몇몇 연구에서

는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심리적 요인을 감안하여 얼굴-

이름 연상학습(face-name association)을 훈련 과제로 

시행하였다(Clare et al., 2000; Jean, Simard, van 

Reekum, & Bergeron, 2007; Metzler-Baddeley & 

Snowden, 2005). 얼굴-이름 연상학습과제는 실제 생

활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훈련에 대한 어려움이 적어 인

지적 손상이 있는 자에게 적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Cohen, Ylvisaker, Hamilton, Kemp, & Claiman, 

2010).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일부 연구들

에서 경도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얼굴-이름 연상학습을 

통한 오차배제훈련 외에 다양한 인지전략을 함께 사용하

여 오차배제훈련의 효과를 명확히 밝히는데 한계가 있고 

그 결과를 전후로만 제시하여 회상훈련의 회기 및 효과

의 변화경향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Clare et al., 2000). 또한 유명인 사진을 사용하여 실

생활과의 연관성 및 일반화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

다(Jean et al., 2007). 그러므로 효율적인 치매 노인의 

얼굴-이름기억 향상을 위한 중재 계획을 위하여 경도 치

매 노인의 얼굴-이름연상 학습을 통한 오차배제훈련의 

효과는 물론 회기별 얼굴-이름기억에 미치는 영향과 실

생활과 비훈련 과제에 향상된 얼굴-이름기억이 일반화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얼굴-이름 연상학습을 통한 오차배제훈련을 적용하여 

얼굴-이름기억의 회기 별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상

된 얼굴-이름기억이 실생활과 비훈련 과제로 일반화되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주간보호시설을 이

용하는 치매 노인 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의에게 치매로 진단받은 자

2) 임상치매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

상 1점인 자

3)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n; MMSE-K) 상 19점 이하인 자

4) 실어증 또는 시력, 청력에 제한이 없는 자

5) 오차배제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

6) 본 연구에 동의한 자

모든 대상자에게 실험 전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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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연구도구

1) 얼굴즉각 기억검사(names-faces)와 얼굴지연 

기억검사(delayed names-faces recall)

Korean version of Memory Assessment Scale 

(K-MAS)는 Williams(1991)가 개발한 MAS를 한국

의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수정 및 번안하여 표준화한 도

구이며 그 중 하위검사인 얼굴즉각 기억검사와 얼굴지연 

기억검사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Williams, 1991). 얼

굴사진 10장을 2회 반복 시행하여 사진의 이름인 정답을 

맞히는 횟수의 총합이 점수가 된다. 얼굴지연 기억검사

는 간섭과제 수행 후 얼굴즉각 기억검사와 동일한 과정

으로 1회 실시하여 얼굴사진 10장의 이름인 정답을 맞히

는 횟수가 점수로 환산된다(Lee et al., 2001). 얼굴즉각 

기억검사와 얼굴지연 기억검사의 척도점수 상 6점 이상

은 정상, 4-6점은 경계선 수준, 4점 이하는 기능손상으

로 해석된다. 

2) 기억 효능감 척도(Memory Self Efficacy 

Questionnaire; MSEQ)

MSEQ는 Berry, West와 Dennehey(1989)가 Bandura 

(1977)의 자기 효능감 이론을 기초로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Kim(2000)이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 보완한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10개 문항의 기억과제는 실험

실 과제와 일상생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본 검사의 신

뢰도 계수는 .95, 각 문항은 0~100점의 범위를 가지므

로 최저 0점, 최고 1000점이며 정상인지수준 노인 51명 

평균은 426.67(±139.70)점이다(Kim, 2000; Kim, 

2012).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기억사용 확신이 높

다는 의미이다(Berry et al., 1989). 

3) 실생활에서 얼굴-이름 기억 수준

실생활에서 얼굴-이름 기억 수준은 직원이 인식하는 

각 대상자의 얼굴-이름 회상성공에 대한 주관적 인식정

도로 조작적 정의하여 사용하였으며 실제 생활에서 기억

력의 향상이 일반화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

하였다. 직원의 얼굴-이름 회상성공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에 따라 10점 척도(0점=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10

점=항상 기억한다)로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Jean 등(2007)의 연구에서 시행한 얼굴-

이름 기억학습을 위한 단일사례 연구설계를 참조하여 기

초선 과정(A₁) 3회, 중재과정(B) 6회, 재기초선 과정(A₂) 

Table 1. General Participant Characteristics (N=3)

Participant 1 Participant 2 Participant 3
Age 65 87 87

Gender Female Female Female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No schooling

Diagnosis Vascular dementia Alzheimer’s disease Alzheimer’s disease
CDR 1 1 1

MMSE-K(/30) 17 19 14
Level of 

face-name memory(/10)
0 0 0

K-MAS
 face-name memory test

(percentile)

Instantaneous memory: 
25%ile

Delayed memory: 5%ile

Instantaneous memory: 
<1%ile

Delayed memory: <1%ile

Instantaneous memory: 
5%ile

Delayed memory: 1%ile
MSEQ 180 220 260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K-MAS: Korean version of Memory Assessment Scale, MMSE-K: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MSEQ: Memory Self Efficacy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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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추적과정 1회로 총 13회기로 진행되었다(Figure 

1). 작업치료사 임상경력 5년 이상인 연구자는 연구시작 

전 대상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동

안 주기적인 만남이 있는 직원 7명(남 2명, 여 5명)을 

선정하였으며 간호사 1명과 요양보호사 5명, 사회복지

사 1명이 이에 해당되었다. 훈련에 사용될 사진은 Jean 

등(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주간보호시실 직원 7명의 

사진을 직접 촬영한 후 컴퓨터를 사용하여 일정한 크기

(6*8cm)로 조정하여 흑백으로 출력하였다. 대상자 각각

에게 직원 7명의 사진을 1장씩 보여 주고 직원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미 이름을 알고 있는 직

원의 사진은 훈련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각 대상자 별 

5명의 훈련 사진을 선정하였다. 

기초선 기간에는 오차배제훈련을 시행하지 않고 주간

보호시설 직원 5명의 사진을 각각 보여주어 이름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3~4일 간격으로 3회 측정하였다. 연구자

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해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여 

대상자가 응답하도록 하였고, 만약 모른다고 하지않고 

응답을 망설일 경우 ‘정확하지 않으시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세요. 추후에 알려 드릴게요’라고 하여 오차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5장의 사진은 매 회기 무작위로 일정한 순

서없이 제시되었다. 매 회기 정확하게 응답한 횟수를 기

록한 후 얼굴-이름 회상성공률(%)로 환산하였다. 

중재기간에는 3회의 기초선 기간에 안정적인 기초선

이 확인되면 연구자가 대상자와 1:1로 중재를 실시하였

으며 선정된 5장의 사진은 매 회기 동일하게 사용하되 

제시되는 순서는 무작위로 시행하였다. Jean 등(2007)

의 오차배제훈련 중재에 따라 시간차회상을 병행한 오차

배제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한 회기는 5회 학습 시도와 4

회 각기 다른 시간지연(2, 4, 8, 16분)을 포함하여 약 

30~40분 동안 진행되었다. 중재방법은 연구자가 ‘이 사

람의 이름을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한 뒤 대상자

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름에 대한 응답을 3초 이상 망

설일 경우 ‘정확하지 않으면 추측하지 마시고 모른다고 

말씀 해주세요. 정답을 알려 드릴께요’라고 하여 오차발

생을 최소화한 후 해당사진 인물의 정확한 이름을 알려

Pre : Face-name memory level in the real life setting,

Names-Faces, Delayed Names-Faces Recall, MSEQ

Baseline (3 session) : Face-Name Retrieval Success Rate

Intervention (6 session) : Face-Name Retrieval Success Rate

Post : Face-name memory level in the real life setting,

Names-Faces, Delayed Names-Faces Recall, MSEQ

Repeat baseline (3 session) : Face-Name Retrieval Success

Four weeks after
Follow-up (1 session) : Face-Name Retrieval Success Rate,

Face-name memory level in the real life setting,

Names-Faces, Delayed Names-Faces Recall, MSEQ

Figure 1.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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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시간차회상 패러다임으로 인한 지연시간(2, 4, 

8, 16분)의 간격은 대상자의 수행에 기초하여 조절하였

으며 회상시도에서 실패가 발생한 사진의 경우 이전에 

성공했던 지연시간으로 되돌아가 다시 회상을 시도하였

다. 지연으로 인한 회상간 활동은 사진 속 인물이나 기억

력과 관련이 없는 활동인 양초공예, 압화 공예, 비누공예, 

골판지 공예 등 다양한 수공예 활동과 퍼즐로 구성하여 

시행하였다(Lee et al., 2009).

재기초선 기간에는 오차배제훈련을 종료한 후 훈련을 

통해 습득된 기억력이 유지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재 

종료 후 다음 회기부터 시작되었다. 기초선 시기 때와 같

은 방법으로 주간보호시설 직원 사진 5장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5번씩 총 25회에 걸쳐 확인하였으며 3~4

일 간격으로 3회기에 걸쳐 시행하였다. 

추적기간에는 오차배제훈련을 종료한 후 훈련을 통해 

습득된 기억력이 일반화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기초선 

종료 시점으로부터 4주 후(중재종료 후 6주경) 1회에 걸

쳐 이름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4. 자료분석

대상자의 얼굴-이름 회상성공률은 회기 별로 기록하

였으며 그래프의 시각적 분석(visual analysis)을 사용

하였고, 기술통계량인 평균값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실생활에서 얼굴-이름 기억 수준과 얼굴즉각 기억, 얼굴

지연 기억 그리고 기억효능감은 중재 전과 후, 추적조사

에 대한 변화를 제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얼굴-이름 회상성공률의 변화

대상자별 기초선 기간(A₁), 중재기간(B), 재기초선 

기간(A₂), 추적기간에 대한 얼굴-이름 회상성공률의 변

화를 제시하였다(Table 2). 대상자 1은 얼굴-이름 회상

성공률이 중재 첫 회기부터 뚜렷이 증가하고 유지되는 

Table 2. Number of Face-Name Retrieval Successes per Session and Face-Name Retrieval Success Rate

Session

Participant 1 Participant 2 Participant 3

Success/
attempts

(number of 
successes)

Retrieval
 success rate

(%)

Success/
attempts

(number of 
successes)

Retrieval
 success rate

(%)

Success/
attempts

(number of 
successes)

Retrieval
 success rate

(%)

Baseline 
(A₁)

 1  1/25 4  0/25 0  0/25 0

 2  0/25 0  0/25 0  1/25 4

 3  0/25 0  0/25 0  1/25 4

Average 1.3 0.0 2.7

Intervention
(B)

 4  9/25 36  2/25 8  6/25 24

 5 12/25 48  4/25 16  8/25 32

 6 15/25 60  8/25 32 14/25 56

 7 14/25 56 12/25 48 20/25 80

 8 18/25 72 16/25 64 18/25 72

 9 15/25 60 13/25 52 19/25 76

Average 55.3 36.7 56.7

Repeat
baseline

(A2)

10 14/25 56 12/25 48 20/25 80

11 15/25 60 12/25 48 20/25 80

12 11/25 44 11/25 44 19/25 76

Average 53.3 46.7 78.7

Follow-up 13 12/25 48  9/25 36 19/2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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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보인다(Figure 2). 대상자 2는 중재 첫 회기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다섯 번째 회기에서 가장 높은 얼굴-이

름 회상성공률을 기록하여 대상자 1과 유사한 양상을 보

였다(Figure 3). 대상자 3은 얼굴-이름 회상성공률이 

두 번째 회기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이후 급격히 상승

하여 80%에 도달하였다(Figure 4). 

2. 실생활에서 얼굴-이름 기억 수준의 변화

훈련에 사용된 사진인물인 주간보호시설 직원 5명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대상자 각각의 실생활에서 얼굴-이

름 기억 수준의 변화를 제시하였다(Table 3). 대상자 3명 

모두 기초선 평균이 0.0점이었으나 중재기간 6.0~7.4점

으로 뚜렷이 향상되었고 추적기간에도 2.4~6.4점으로 

실생활에서 얼굴-이름 기억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다. 

3. K-MAS 얼굴즉각 기억점수의 변화

대상자의 기초선 기간, 중재기간 후, 추적기간의 얼굴

즉각 기억 점수에 따른 척도점수와 규준표로 해석한 하

Figure 2. Change of Face-Name Retrieval Success Rate in Participant 1

Figure 3. Change of Face-Name Retrieval Success Rate in Participant 2

Figure 4. Change of Face-Name Retrieval Success Rate in Participa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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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백분위(percentile)는 다음과 같다(Table 4). 얼굴즉

각 기억의 경우 대상자 3명 모두 기초선 기간에 비해 중

재기간 후 유지 또는 향상되었다. 대상자 1은 기초선 기

간과 중재기간 후, 추적기간에 척도점수가 정상 범주에 

해당하여 지속적으로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안정적인 반

응을 보였다. 대상자 2는 기초선 기간에는 척도점수가 기

능손상에 해당하였으나 중재기간 후 뚜렷한 향상을 보여 

정상 범주에 속하였다가 추적기간에 다시 기능손상 범주

에 해당하여 얼굴즉각 기억의 향상이 유지되지 못하였다. 

대상자 3은 기초선 기간에는 척도점수가 경계선 범주에 

해당하였으나 중재기간 후 정상 범주로 향상되었고 추적

기간 역시 정상 범주에 속하였다. 

4. K-MAS 얼굴지연 기억점수의 변화

대상자의 기간별 얼굴지연 기억 점수에 따른 척도 점

수와 규준표에 따른 하위 백분위(percentile) 변화를 제

시하였다(Table 5). 대상자 모두 기초선 기간에 비해 중

재기간 후 얼굴지연 기억 척도점수가 상승하였다. 대상

자 1은 기초선 기간 경계선 범주에 해당하였으나 중재기

간 후 정상 범주로 향상되었다가 추적기간에는 다시 감

소하여 기능손상 범주에 해당하였다. 대상자 2는 기초선 

기간에는 기능손상 범주에 해당하였으나 중재기간 후 정

상 범주로 대상자 중 가장 뚜렷한 향상을 보였고 추적기

간에는 다시 감소하여 기능 손상 범주에 해당하였다. 대

상자 3은 기초선 기간에는 기능손상 범주에 해당하였으

나 중재기간 후 경계선 범주에 속하였고 추적기간에도 

경계선 범주에 해당하여 중재 후 향상된 얼굴지연 기억

이 유지되었다.

5. 기억 효능감 점수의 변화

대상자의 기초선 기간, 중재기간 후, 추적기간에 따른 

기억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기억 효능감의 변화를 제

시하였다(Table 6). 3명의 대상자 모두 기초선 기간에

서는 정상노인 기준으로 평균 이하 범주에 해당하는 기

억 효능감을 보이다가 중재기간 후 향상되어 평균 범주

에 해당하였으며 추적기간에도 향상된 기억 효능감이 유

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3. Participants’ Face-Name Memory Level in the Real Life Setting and Changes in the Average Score

Participant 1 Participant 2 Participant 3

Before After Follow-up Before After Follow-up Before After Follow-up

Staff 1  0  2  0  0 10  7  0 10 10

Staff 2  0 10  7  0 10  5  0 10 10

Staff 3  0  8  7  0  6  0

Staff 4  0  2  0  0  2  0  0 10  6

Staff 5  0  8  3  0  6  0

Staff 6  0   0  6

Staff 7  0   7  0

Average 0.0 6.0 3.4 0.0 6.8 2.4 0.0 7.4 6.4

Table 4. Changes in Participants’ Names-Faces Recall Scores

Original score Measured score Lower percentile(%)

Before After Follow-up Before After Follow-up Before After Follow-up

Participant 1 9 8 7 8
(normal)

8
(normal)

7
(normal)

25 25 16

Participant 2 2 12 2 2
(impairment)

11
(normal)

2
(impairment)

<1 63 <1

Participant 3 5 8 9 5
(borderline)

8
(normal)

8
(normal)

5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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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경도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얼굴-이름 

연상학습을 통한 오차배제훈련을 실시하여 얼굴-이름

기억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도 치매노인 3명에게 얼굴-이름 연상학습 과제에 

시간차회상을 병행한 오차배제훈련을 실시한 결과 대상

자 모두 기초선 보다 중재 후 얼굴-이름 회상성공률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경도 인지장애 또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얼굴-이름 연상학습을 통한 오차

배제훈련을 통해 모임구성원에 대한 기억향상의 효과를 

증명하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lare et al., 

2000). 다만 본 연구 대상자(13＜MMSE＜20) 3명은 

선행연구 대상자인 경도 인지장애(MMSE＞23) 또는 경

도 치매(17＜MMSE＜24) 노인 2명에 비해 평균인지 

점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기초선 기간의 얼굴-이름 회상

성공률 평균도 선행연구 대상자 평균에 비해 10.6% 낮

아 오차배제훈련 후 얼굴-이름 회상성공률의 상승폭이 

작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얼굴-이름 연상학습을 통한 오차배제훈련으로 모임

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한 기억향상의 효과를 증명한 

Clare 등(2000)의 연구에서는 기초선과 중재, 중재 후 

그리고 추적조사 기간 별 평균 얼굴-이름 회상성공률만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회기 별 얼굴

-이름 회상성공률을 제시하여 대상자들의 회기에 따른 

얼굴-이름기억의 변화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 결

과 얼굴-이름 회상성공률은 중재가 시작된 첫 회기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4~5회기 사이에서 가장 높은 

수행을 보이며 이후 약간의 감소와 상승을 보이며 유지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회기 별 변화를 입증하였다. 이

는 치매 노인의 인지 훈련 시 최소 5회기 이상의 시행이 

필수적임을 보여주어 추후 연구 회기의 설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얼굴-이름 연상학습을 통한 오차배제훈련 후 향상된 

기억의 일반화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실생활에서

의 얼굴-이름 기억 수준은 기초선 기간에 대상자 모두 

0점이였다. 모든 대상자의 실생활에서 얼굴-이름 기억 

수준이 동일하게 낮은 것은 기억 신념이 낮을 경우 수행

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망설임과 회피가 나타난다는 기

존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대상자의 낮은 기억 효능

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Lachman, 1991). 

오차배제 훈련에 참여를 통해 대상자들이 기억을 사용하

게 되어 중재 후 실생활에서 얼굴-이름 기억 수준이 급

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며 추적 기간에도 대상자 모

두 실생활에서 향상된 얼굴-이름 기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가능 하였다. 주간 보호시설 직원의 이름을 

훈련목표로 정하여 개인의 목표에 적합하게 시도하였기 

때문에 대상자의 훈련에 대한 참여 욕구를 높여 주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생활에서 얼굴-이

Table 5. Changes in Participants’ Delayed Names-Faces Recall Score

Original score Measured score Lower percentile(%)

Before After Follow-up Before After Follow-up Before After Follow-up

Participant 1 3 6 2 5
(borderline)

10
(normal)

3
(impairment) 5 50 1

Participant 2 1 7 1 2
(impairment)

11
(normal)

2
(impairment) <1 63 <1

Participant 3 2 3 3 3
(impairment)

5
(borderline)

5
(borderline) 1 5 5

Table 6. Changes in Participants’ Memory Self-Efficacy Score

Before After Follow-up

Participant 1 180 440 420

Participant 2 220 460 480

Participant 3 260 380 500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019년 제27권 제1호   123

름기억 향상을 증명하여 중재의 효과가 일반화 가능함을 

확인한 것으로 임상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K-MAS의 얼굴기억 검사를 통해 얼굴

-이름 연상학습을 통한 오차배제훈련의 효과가 훈련 하

지 않은 인물사진의 얼굴즉각 기억과 얼굴지연 기억의 향

상에도 기여하는지 살펴 보았다. 얼굴즉각 기억의 경우 

대상자 3명 모두 중재기간 후 유지 또는 향상되어 정상 

범주에 속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시간차회상을 병행한 오

차배제훈련이 긍정적이고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다만 

얼굴즉각 기억의 결과가 대상자에 따라 유지 또는 향상되

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대상자 1은 기초선 기간에 

얼굴즉각 기억이 이미 정상범주에 해당하여 대상자 2와 

3보다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알쯔

하이머 치매인 대상자 2와 3은 인지과제 수행에서 저장의 

문제로 기인한 학습기능의 결함으로 혈관성 치매인 대상

자 1에 비해 기억장애가 더욱 현저하였던 것으로 사료된

다(Delis et al., 1991; Jang, Lee, Kim, & Jeon, 2012). 

얼굴지연 기억의 경우 대상자 모두 기초선 기간에 비해 

중재기간 후 척도점수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재 

후 기억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는 얼굴-이름 연상학습

을 통한 오차배제훈련이 경도 인지장애 노인의 일상기억 

기능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

라 볼 수 있다(Jean et al., 2007). 추적기간에는 얼굴즉

각 기억과 얼굴지연 기억이 대상자에 따라 점수가 유지 

또는 감소되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정도의 차

이도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진행성 악화(progressive deterioration)라는 특징을 고

려해 볼 때 중재에 대한 장기적 효과 입증에는 한계가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Yu et al., 2009). 즉 치매의 

특성상 훈련과제가 아닌 과제로의 기술전이가 어려우므

로 치매 노인의 기억력 중재효과 유지를 위한 보상 전략의 

탐구가 함께 필요하다(Bier et al., 2008).

MSEQ를 사용하여 대상자들의 기억 효능감을 살펴본 

결과 시간차회상을 병행한 오차배제훈련 후 모든 대상자

에게 뚜렷한 점수의 향상이 나타났다. 이는 경도 인지장

애 노인에게 유명인 5명의 사진을 이용한 오차배제훈련

을 실시 후 대상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감 증진이 보

고된 연구와 유사하다(Jean et al., 2007). 본 연구에서

는 주간보호시설 직원의 사진을 훈련에 사용하여 실생활

에서 적용이 용이하고 얼굴-이름회상 수행능력의 향상

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으므로 대상자의 기억 효능감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주목할 만한 점수향상을 가져온 것

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재기초선 기간 이후에 추적 조

사를 실시하여 경도 치매 노인의 얼굴-이름 회상성공률

과 직원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실생활에서 얼굴-이름 기

억 수준, 얼굴즉각 기억, 얼굴지연 기억에 대한 유지를 

확인 가능하였다.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는 얼굴-이름 회

상성공률의 중재 효과 또는 유지 여부만을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추적 조사를 통해 얼굴-이름 회상성공률

과 더불어 실생활에서 얼굴-이름 기억 수준도 유지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3명의 여성 경도 치매 노인을 대상

으로 하여 대상자 수가 적고, 치매의 진단에 따른 구분 

없이 혈관성 치매 1명과 알쯔하이머 치매 2명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치매 노인에게 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우며 중재 후 추적기간이 6주(재기초선 종료 시점으

로부터 4주)로 짧고 1회에 그쳐 장기간의 치료 효과 유

지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치매의 진단에 따른 구분으로 오차배

제훈련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본 연구 대상자와 다른 인지수준 단계의 남녀 치매 노인

에게 일반화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

고 회기 진행 간격 및 중재기간을 달리하여 다양한 임상

적인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한 프로토콜의 효과를 입증하

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 치매노인에게 시간차회상을 병

행한 오차배제훈련을 적용하여 얼굴-이름 회상성공률

과 실생활에서 얼굴-이름 기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 보고 얼굴즉각 기억, 얼굴지연 기억 그리고 기억 효능

감에 대한 변화를 검증하고자 함이었다. 

연구결과 대상자 모두 시간차회상을 병행한 오차배제

훈련 후 얼굴-이름 회상성공률과 직원이 주관적으로 느

끼는 실생활에서 얼굴-이름 기억 수준이 뚜렷이 상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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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훈련하지 않은 새로운 과제에 대한 얼굴즉각 기억, 

얼굴지연 기억 역시 향상되었으며 스스로 효율적으로 기

억을 사용가능하다는 기억 효능감 또한 급격히 향상되었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시간차회상을 병행한 오차배

제훈련이 경도 치매 노인의 얼굴-이름기억과 기억 효능

감 향상에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중재방법임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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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Errorless Learning for Face-Name Memory and Memory 

Self-Efficacy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Single Subject Research Design

Lee, Yu-Na*, Ph.D., O.T., Yoo, Eun-Young**, Ph.D., O.T., 

Jung, Min-Ye**, Ph.D., O.T., Park, Ji-Hyuk**,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Baekseok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rough face-name association whether errorless learning has an 
effect on face-name memory and memory self-efficacy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three elderly persons diagnosed with dementia.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EL which combines SR with a face-name associa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s, the face-name retrieval 
success rate and face-name memory level in a real life setting, the Names-Faces and Delayed Names-Faces 
Recall of the K-MAS and the memory self-efficacy were measure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fter errorless learning the face-name retrieval success rate and 
face-name memory level in a real life setting, the Delayed Names-Faces Recall and memory self-efficacy all 
improved for each subject. The measurement of the treatment maintenance effect showed that the improvements 
in the face-name retrieval success rate and face-name memory level in a real life setting, as well as the memory 
self-efficacy, were maintained for all subjects.

Conclusion: According to our study, errorless learning was found to be an effective mediation for face-name 
memory and memory self-efficacy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Key Words: Memory self-efficacy, Face-name memory, Face-name association, Errorless learning, Dementia


